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해외금융 뉴스

중국

부동산시장 회복 속에서 
통제정책 지속 전망

이소양 연구원

 11월 중국 70개 대·중 도시 신축 및 기존 상업주택 평균가격의 전년동기대비 하락세가 완화되고 전

월대비 상승률이 높아지면서 중국 부동산시장의 회복조짐은 뚜렷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.

 중국 국가통계국에 따르면 11월 중국 70개 대·중 도시 신축 상업주택 평균가격의 전년동기대비 

상승률은 10월 -1.06%에서 -0.62%로, 전월대비 상승률은 10월 0.06%에서 0.26%로 높아짐.

   - 11월 기존주택 평균가격의 전년동기대비 증가율은 -1.0%로 10월에 비해 0.5%p 높아졌으며, 

전월대비 상승률은 10월과 같은 수준인 0.03%를 기록함.

 신축상업주택 평균가격이 전월대비 상승한 도시 수는 10월의 35개에서 11월 53개로 증가했으며, 

전년동기대비로는 10월의 12개에서 11월 25개까지 증가하였음.

 주택건설 둔화에 따른 주택공급 감소 및 연말 주택구입 수요 증대가 11월 중국 부동산시장 회복

에 기여한 것으로 분석됨.

 중국 부동산시장 통제정책은 지속될 것으로 보이고, 주택가격이 빠르게 상승할 경우 오히려 더 강력한 

통제수단이 등장할 것으로 진단됨.

 앞서 12월 16일 중국당국은 강력한 부동산시장 억제정책을 유지하기로 결정하는 등, 부동산시장 

통제정책이 내년에 완화될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표명함.

 12월 18일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이 전국 2만 명 도시 예금주를 대상으로 조사한 보고서에 따

르면 66.6%의 응답자는 현재 주택가격이 너무 높다고 응답했으며, 주택가격이 내년에 상승할 것이

라고 답한 응답자는 연초에 비해 11.3%p 증가한 29.0%를 기록함.

 전문가들은 주택가격이 급등하면서 부동산시장 과열조짐이 나타날 경우 부동산세 시행 범위 확대, 

엄격한 구매제한 정책 강화 등 강력한 부동산시장 통제정책이 시행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함.  

       
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(WSJ, 12/18, 신랑망, 12/18 등)


